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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레첸 피클시머 키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디 이터는 연차 대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디이터는 자폐 
증후군이 있어서 집중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디이터는 앉아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까지 
했죠.

그러다 디이터는 아빠를 보게 되었어요. 아빠는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디이터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술용품을 

꺼냈어요. 그림을 색칠하다 보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디이터는 색칠을 하던 중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홀런드 장로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씀하셨대요.* 

디이터도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 저 올빼미 그림 색칠하고 싶어요.” 디이터가 
말했어요. “한 장만 그려 주실래요?”

디이터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올빼미와 
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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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엄마는 
올빼미를 그리셨어요.

디이터는 붓에 물감을 묻혀서 올빼미 날개부터 
색을 칠했어요. 어떤 깃털들은 갈색, 또 어떤 
깃털들은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색칠을 하면서 다른 
말씀도 들었어요. 말씀이 다 끝났는데도 디이터는 
색칠을 멈추지 않았어요. 디이터는 완벽한 올빼미 
그림을 만들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디이터는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 드렸어요.

“정말 잘 그렸구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벽에 붙여 볼까?”

디이터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림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연차 
대회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엄마는 디이터의 그림을 팔기 위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셨어요. 엄마는 디이터가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한 쉼터에 그 돈을 보낼 거라고 설명을 
달았어요.

이튿날, 디이터는 엄마와 함께 온라인 게시글을 
확인했어요. 디이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디이터의 그림을 사고 싶어 했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디이터는 
기뻤어요.

디이터가 사는 도시의 한 식당에서도 그림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디이터와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 
10배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요! 
다른 가게들도 디이터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디이터는 이제 할 일이 많아졌어요!

엄마는 더 많은 동물을 그려 주셨고, 디이터는 그걸 
물감으로 색칠했어요. 디이터는 늑대, 사자, 범고래 
그림에 색을 칠했어요. 디이터는 그중에서도 범고래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디이터는 그림에 
“범고래 오티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그림은 
근처 식료품 가게에서 사 갔어요. 디이터는 나중에 
그 가게에 가 보았고, 그림이 벽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것 봐요, 엄마!” 디이터가 그 그림을 
가리켰어요.

“우와!”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올 때마다 네 재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할 수 있겠구나.”

디이터는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좋아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서 더 � 행복을 느꼈어요. 디이터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듣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어요. ●

디이터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 팔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 “가장 � 재물”, 『리아호나』, 2021년 11월호, 8~10쪽


